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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명소 제2차관,“도심항공교통(UAM) 실증 ”준비 철저 당부

- 7일 전남 고흥 K-UAM 실증(그랜드챌린지) 1단계 준비 현장 점검 및

     순천국토관리사무소 직원 격려 등 해빙기 도로관리현황 점검 -

□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4월 7일(금) 전남 고흥 국가종합성능

비행시험장을 방문하여 전라남도 및 고흥군 관계자들과 함께 올해 8월

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한국형 도심항공교통(K-UAM) 실증사업(그랜드

챌린지) 1단계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, 실증사업에 차질 없도록 만전을 

기해 달라고 당부하였다.

 ㅇ 이번 현장 방문은 어 차관이 직접 참석하여 정부와 민간이 함께 성공적인 

실증사업을 선언한 ‘K-UAM 그랜드챌린지 협약식(2.22)’의 후속 조치로 

이뤄졌다.

□ 어 차관은 새로운 교통수단인 UAM의 상용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전이 

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, 

 ㅇ 이번 실증사업은 국산 기체(OPPAV)와 해외 유수 기체*가 참여해 기체 

안전성을 확인하고 항행·교통관리, 버티포트, 등 UAM 생태계 전반에 걸친 

통합 운영 실증과 소음측정이 수행되는 만큼, 

* (미국) S4(Joby aviation), Alia 250(Beta technologies), (영국) VX4(Vertical
aerospace), (독일) Prosperity(Autoflight), (캐나다) Journey(Jaunt) 등

 ㅇ 민간이 마음껏 시험 할 수 있는 안전한 실증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정부와 

지자체(전라남도, 고흥군),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관계자들과 함께 힘을 

모아 지속적인 협력을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.

□ 또한, 어 차관은 “UAM을 차세대 모빌리티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과감한 

규제특례를 담은 UAM법 제정, 핵심기술 개발 R&D 지원 등 정책적 

지원을 아끼지 않겠다” 고 덧붙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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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아울러,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순천국토관리

사무소를 방문하여 제설대책기간(11.15일~3.15일) 동안 제설업무와 도로

결빙 예방을 위해 애쓴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였다. 

□ 어 차관은 순천국토 업무보고를 받은 뒤 일일이 사무실을 방문하여 직원들과 

인사를 나눈 뒤, “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노력이 모여 지난 겨울 큰 피해 

없이 지나갈 수 있었다” 면서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. 

 ㅇ 마지막으로 “이제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오면서 얼었던 땅이 녹는 해빙기에 

비탈면 유실로 인명피해 발생이나 교통 마비 등 재난으로 이어질 수 

있다” 면서 해빙기 도로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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